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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인Dr. Kamil

I d r i s와 미주지식재산협회(ASIPI : Inter-Americ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회장Mr. Martin

M i c h a u s는지난6월1 2일WIPO 제네바본부에서A S I P I

회원국의상호협력및공동활동을위한프로그램의방

향설정을위해대표자회의를열었다.

Dr. Idris와ASIPI 고위대표단은미주지역에서의지

식재산발전및활용증진을위해기관공동으로수행할

수있는연구및국제특허및상표시스템에관해논의

했다. 

Dr. Idris는국제적인IP 분야에서W I P O의진행중인

활동에대해서소개할기회를가졌는데, 특히중소기업

을위한국제특허시스템의개선방안, WIPO의상표법

상설위원회(SCT :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내에서진행중인상표법개정활동등에

관한사항들이집중적으로논의되었다. 

WIPO 사무총장과ASIPI 회장은지식재산권의중요

성에대해강조했으며, 올해초열린위조및침해방지

를위한제3차세계총회(the Third Global Congress)의

결과도ASIPI 대표단에전달되었다. 

A S I P I는지식재산집행을담당하는공무원, 특히판

사들의교육프로그램개발등미주지역에서지식재산

의인식향상과시행에W I P O가기여할수있는바에관

한논의가이어졌다.

A S I P I는미주지역1 0 0 0명이상의지식재산전문가들

로구성된비영리단체로서지식재산관련이슈의보급

및발전을도모하고있다. 본ASIPI 방문단에는A S I P I의

부회장인Hugo Berkemeyer(Paraguay), ASIPI의전임

회장인Juan Vanrell(Uruguay) 등도함께했다.

W I PO 및 A S I PI의 향후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자 회의

국제동향

출처 :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

이번주노르웨이국회결정에따르면, 노르웨이는

2 0 0 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유럽특허기구

(European Patent Organization)에가입할예정이다. 

6월1 1일회기에서, 노르웨이국회는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비준 및 승인을하

였다. 

1 9 7 3년독일외무회의의참여자및조인자자격으로,

스칸디나비아국가는E P O가설립된이후가입자격이

주어졌으나, 노르웨이는기구에가입하지않은유일한

국가였다. 

노르웨이는E P C의법규에따라, 10월에독일정부에

비준서를제공할것이며, 2008년의시작과함께회원국

이될것으로예상된다. 

E PO에 가입하는 노르웨이

http://www.epo.org/focus/news/2007/070613.html
출처 : EP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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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역내시장담당집행위원찰리 맥크리비

(Charlie McCreevy)는유럽시장의경쟁력강화를

위해특허시스템개혁의중요성에대해서강조했다.

지난5월3 0일사이프러스상무부에서의회의에서,

맥크리비는2 7개의국내특허법을가진시장은시장을

세분화하고, 혁신에장애요인이된다고말했다.

역내시장및서비스책임자인, 찰리맥크리비는신

흥경제국과의치열한경쟁에맞서국제경쟁력을유지

하기위해혁신이중요하다고말하며, 단일시장으로

가기위한5개의우선순위중하나라고말했다. 

“우리는유럽내특허를법제화하기위한단일한사

법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본사법

체계는특허법을더욱쉽고, 사용자에게매력적으로만

들것입니다.”

그발언은지난4월유럽특허포럼에있었던군터페

르호이겐( GÜnter Verheuegen’s ) EU집행위부위원장

의발언, “불완전한유럽특허체계때문에유럽경쟁체

제가불이익을받고있다”는말과일맥상통한다. 

동일한회의에서, 페르호이r p s은역내특허가향후5

년내현실화되길바란다고말했다.

맥크리비 특허 개혁 요구

해외특허뉴스

모리오카(盛岡)에본점을가지고있는북일본은행

(北日本銀行)은지난6월4일, 이와테(岩手)의무

쇠주물제조회사「오이겐주조(及源鑄造)」에대하여,

지식재산권(특허권및상표권)을담보로융자를실시

했다고발표했다. 동북지방(東北地方)의지방은행, 제2

지방은행단독으로지식재산권을담보로하는융자는

처음있는예라고한다. 

오이겐주조(及源鑄造)는, 에도(江戶) 시대말기부터

남부쇠주전자등주조업을경영해「【타미】씨의빵굽

는용기」나「남부(南部) 밥솥」등의저명상표도있고

담보가된 지식재산권은, 「주철제품의표면처리방법

에관한특허권과「우수한남비」(上等남비)의상표권으

로되어있다.

이특허권은, 남부(南部)쇠주전자가전통적인녹방

지기법「녹물방지」를발전시킨「우수한남비」의기법

에관한것으로, 화학물질을일체입히지않고(불소가

함유되지않고사기처리및칠을입히지않은) 녹이쉽

게생기지않으며칠을입힌막이없는것이특징이다.

또한열이남비에직접적으로전해져가정의화력으로

도프로의맛을즐길수있는철남비를실현하는것이

라고한다. 

이은행에서는앞으로도지식재산권등부동산담보

나개인보증에치우치지않고동산담보융자를적극적

으로실시하겠다고밝혔다

북일본은행(北日本銀行)은주조(鑄造)의특허나 상표에

동북지방(東北地方) 은행최초로 지식재산 담보융자실시

http://www.epo.org/focus/news/2007/070604.html
출처 : EP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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